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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 론

1. 문제 제기

오늘날의 사회는 최고의 문화와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너무나 복잡한 구

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 중에 무엇보다도 사회의 구조 악으로 빚어지는 경제

의 제반 문제는 그대로 방치해 둘 수만은 없는 문제들이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경제의 문제이다. 사회의 발전도 기본적으로 경제의 발전을 전제로 하고 논

하게 된다. 가장 기본적인 경제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

제가 흔들린다는 중요한 문제이다. 인간 생존의 근본을 흔들고 있는 경제의 문제라

는 것은 다름 아닌 경제 윤리의 문제인 것이다. 특히 짧은 기간에 경제가 급성 장

한 우리 나라는 그 동안 직업 윤리, 기업 윤리, 경제 윤리의 문제들에 대해 등한히

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제 우리 앞에 닥친 현실은 새로운 경제 윤리의 회복을 실

현하지 않고서는 안될 위기를 맞고 있다고 본다. 기업은 이윤의 극대화 라는 이

기심으로만 가득치 있지 부의 공정한 분배에는 관심이 없다. 이러한 문제 앞에서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기

독교인의응답과 자세는 어떠해야 하겠는가?

고전적으로 자본주의 경제 체제는 부의 효율적인 생산을 추구했고 사회주의 경제

체제는 부의 공정한 분배를 목적했다고 이해된다. 과연 부의 효율적인 생산과 부의

공정한 분배는 양립할 수 없는 양자택일의 문제인가? 만약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

도인으로서 과연 어느 경제 체제를 지지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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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에 대해 기독교적 관점에서 가장 깊이 있게 연구한 책은 흔히 독일의

사회학자인 마르크스 베버(Max Weber,1864- 1920)가 1904- 1905년에 발표한 『프로

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1) 이며 이 책은 20세기 사회과학 최대의 학

문적 잇슈 중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베버의 논지의 핵심은 16세기 종교개혁의

신학적 교설, 특히 소명론과 예정론이 후대에 미친 윤리적 영향에서 근대 자본주

의의 잘못을 발견하려는 것이다. 베버의 연구가 고전적인 가치는 인정하지만 기독

교 경제 윤리의 형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칼빈의 윤리 사상을 오늘의 현실에 비추

어 보면서 오늘의 기독교적 경제 윤리관을 제시하고 이러한 경제 윤리에 대해 그리

스도인과 교회의 사명을 고취시키고 경제 윤리의 일면을 쇄신하는 것에 관하여 논

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칼빈은 400년전 인물이지만 천재적인 통찰력을 발휘하여

오늘날의 사회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의 원형을 이미 정확히 예견하고 답변을 제시하

고 있다.인간의 내면적인 본질과 사회와의 상관 관계, 교회와 국가의 관계, 공동체

내에 있어서의 경제를 위한 유통구조의 필요성과 그 수단으로서의 화폐, 이자제도

의 타당성과 위험성 등의 문제에 대하여 칼빈은 성경적이고 모범적인 답변을 이미

제시하고 있으며 이같은 답변은 그대로 확대시키고 보완시켜서 적용할 때 현대의

공동체적 사회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2)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1) 원래 본서는 Archiv für S ozialw issen schaft un d S ozialpolit ik20(1904),

21(1905)에 발표된 후 단행본으로 출간되었고, 생전의 논쟁 결과를 반영 한

개정 증보판은 맑스베버 사후에 그의 부인에 의해 편집 출간된

Gesam m elt e Aufsätze Zur Religion ssozologie , 3v ols (T übin gen : J . C. B .

M ohr , 1920 - 21), v ol. 1, 1- 206 쪽에 수록되어 있다. 영역본으 로는

T alcot t P ar son s , T h e Prot est ant E thic an d th e Spirit of Capitalism

(Lon don : Georg e Allen & Un w in , 1930)이 있다.
2) André. Bielér , T HE SOCIAL HUMANISM OF CALVIN , 홍치모역,『칼빈의

경제 윤리』(서울: 성광문화사, 1992), 6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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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연구 범위

본 논문은 오늘 날 한국 사회에서의 경제 정의 및 경제 윤리를 재확립하는 데 있

다. 이를 위해서 칼빈의 경제관을 정립해 보고자 한다.

이번 연구의 1차적 자료가 되는 것은 『기독교 강요』3)로서 J . T . McNeill이 편

집한 『The Libray of Christian Classics』Vol.ⅹⅹ-ⅹ 로서 Ford Lewis Battles가 번

역한 1960년 판이다.

또한 한국어 판의 강요와 주석을 통해 관계된 주제를 발췌하였고, 기타 국내외 관

련 서적과 자료를 참고하였다. 『기독교 강요』는 김종흡, 신복윤, 이종성, 한철하

공역(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6)이었고, 주석은 성서 교재 간행사에서 1983년도 발

간한 신구약『칼빈주석』이다.

제Ⅱ장에서는 칼빈의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려고 한다. 그의 생의 배경과 학문적

배경, 그리고 당시의 사회경제적인 배경과 칼빈의 개혁의 실제를 일부 살펴보고자

한다.

3) (라) Christianae religionis In stitutio, (프)Institution De La Religion Chréstienne

(영) In stitutes of T he Christian Religion. 존 칼빈의 대작으로 종교개혁 신 앙

의 표준적인 진술이 된 성서 신학 개요. 1536년 초판을 발행한 뒤 칼빈 자신이

개정, 보완하여 1559년 최종 결정판이 나왔다. 이 책을 쓴 의도는 프 랑스의 프로

테스탄트 신앙을 밝히고 알려서 프랑스 프로테스탄트 교도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재세례파라고 잘못 부르고 있던 프랑스 왕을 논박하려고 했다. 이 초판은 십계

명, 사도 신경, 주기도, 세례와 주의 만찬으로 구성되는 성례전, 타당성이 문제되

고 있는 그 밖의 성례전,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논하 는 6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1559년판은 제네바에서 라틴어로 출판되 었는데 분량이 초판의 4배나 되며,

창조주, 구속주, 성령, 교회를 주제로 한 4권의 책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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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Ⅲ장에서는 칼빈의 윤리의 원리를 이해하고자 한다. 경제 윤리의 밑바탕에 흐

르는 윤리의 방법론이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가를 살피고자 한다.

제Ⅳ장에서는 경제생활과 윤리로서 토지와 생존권, 경제생활 중에 일부인 노동과

임금, 돈과 재산에 대한 칼빈의 입장을 살펴보고 결론을 맺으면서 오늘날 칼빈의

경제 윤리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 가에 대한 대안으로 유한양행의 창시자인 故

유일한 박사의 기업정신을 제시하면서 결론을 맺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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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사회적 배경

1. 생애와 학문

칼빈은 루터가 엘푸르트에 있는 아우구스틴파 수도원에 몸을 의탁하고 하나님의

부으심을 따라 그의 전향을 이룬 1505년 7월보다 만 4년 뒤인 1509년 7월 10일 북

부 프랑스 피칼디주 노와이온시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제랄 코반(Gerald Cauvin)은

노와이온시의 유력한 인사로서 교회의 서기와 회계의 직분을 오래 동안 맡아본 사

람이다. 베자의 기술에 의하면 그는 판단력이 예리하고 지혜에서 특출하였으므로,

그 지방의 고급 귀족들(교직자들도 포함함)에게 두터운 존경과 신임을 받았다 는

것이다.4)

칼빈은 14세 정도에 파리 대학 소속 마르쉬 문과대학에서 인문계 학생으로서 문

과 계통을 배웠다. 대체로 당시의 유럽의 대학들은 문과대학을 거쳐야 신학부, 의학

부 그리고 법학부로 진출케 하였다. 칼빈의 아버지는 아들이 사제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칼빈은 문과대학에서 라틴어 문법과 라틴어 시, 그리고 아리스톨텔레스의

논리학도 어느 정도 배웠다. 특히 꼬르디엘(M.Cordier)은 칼빈에게 라틴어와 불어를

가르쳐 주었는데 아마도 이 과정에서 칼빈은 이미 불란서에 들어온 르네상스 인문

주의를 맛보기 시작했을 것이다.5)

4) 전경연,『칼빈의 생애와 신학 사상』(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2), 11

쪽.
5) 이형기,『종교개혁 신학 사상』(서울: 장로회신학대학출판부, 1988), 254 쪽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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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빈은 다시 몬테그(montaigue) 대학으로 옮겼다. 이 학교는 당시 인문주의의 거

장인 에라스므스의 모교로서 그가 너무 검소하고 근엄하였다고 풍자할 만큼 특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파리의 보수주의 진영의 중심지였다. 여기서 철학을 4년간 공

부한 뒤 문학사의 학위를 받았다.6) 1527년 칼빈은 다시 오를레안(orlean)대학으로

옮겨서 법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이곳은 에라스므스, 로익힐린, 알레안델 그 밖의

당시에 저명한 인문주의 학자들이 번갈아 교편을 잡던 곳이고, 베자에 의하면 여기

서 칼빈은 18개월 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결국 법학사 학위를 받았다.7)

칼빈은 다시 불쥬(bourges) 대학에 와서 법학을 더 공부하고 헬라어를 배웠고 여

기서 베자를 만났다. 그 후 얼마 안되어 칼빈은 인문주의자가 될 것을 목표로 하여

파리에서 다네의(danes)의 헬라어 강의에 출석하며 바타불(vatable) 히브리어 강좌

에 참석했다. 열심히 성서를 연구하면서 분주함 가운데서도 저 유명한 처녀작 세

네카의 관용론 주해 8) (commentarium de ciementia senecae) 준비하였고 1532년에

드디어 출간했다. 이것이 그의 최초의 저서로서 의미 깊은 저작이었다. 특히 이 저

작은 그가 에라스무스와 뷔데의 모범을 따른 조예가 깊은 휴머니스트임을 드러냈

다. 또한 이것은 라틴어로 썼기에 그의 우아한 라틴어의 구사 능력도 보여준 작품

이었다. 이러한 능력과 태도들은 그가 후에 종교 개혁자로서 활동할 때 중요한 역

할을 했으며 다른 프로테스탄트 휴머니스트 활동가들과 우정을 나누는데 있어서 확

고한 근거가 되었다. 그는 <De Clementia>에 대한 연구서를 출판한 후에 쟈크 르

페브르 데타롤로가 이끌던 종교적 개혁자들의 집단에 속한 휴머니스트 친구들의 영

향을 받아 프로테스탄트주의로 전향했다.

6) 전경연, 앞의 책, 13 쪽.
7) 위의 책, 14 쪽.
8) 세네카의 『관용론 주해』에 관하여는 이형기의 앞의 책 260 쪽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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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후 프로테스탄트 집단에 대한 왕의 추방령이 있게 되자 그는 파리를 떠나 스

위스의 프로테스탄트 중심지인 바젤에 정착하게 되었다. 거기서 칼빈은 집중적인

신학 연구에 몰두했으며, 무엇보다 성서에 집중했다. 또한 초대 교부들과 그리고 루

터나 마틴 부처와 같은 당시의 프로테스탄트 신학자들의 저작들도 연구했다. 특히

카톨릭 신학에 대한 칼빈 지식의 대부분은 두 권의 기본적인 중세기 교과서인 페트

루스롬바르두스의 『Sentences』(신학에 관한 책)와 그라티아누스의 『Decretum』

(교회 법에 관한 책)에서 얻은 것이었는데 바로 이 연구의 주된 결과로 그의 걸작

인 『Ins titute s of the Chris t ian Relig ion』 (기독교 강요)가 1536년에 출판되었

다.9)

그 출판의 목적은 그의 시편 주석 서문에 따르면, 첫째로, 프랑스에서 많은 신실

하고 성스러운 사람들이 산채로 화형을 당했는데, 이들에 대한 거짓되고 날조된 비

난을 드러내어 형제들의 죽음이 주님 보시기에 고귀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것

이었으며, 둘째로, 그와 같은 잔악한 행위가 많은 불행한 사람들에게 곧 행사될 것

이기에,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최소한의 동정과 배려가 생기도록 하기 위

한 것이었다.10)

이것의 초판은 일종의 교리문답을 확장해 놓은 것으로 라틴어로 쓰여졌으며, 프

로테스탄트의 본질적인 교리들을 깨끗하게 요약해 놓은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

가 거짓된 것이라고 본 성례들을 비판한 첨가적 자료들도 있었으며, 그는 이 저작

으로 인해 곧 프로테스탄트 주의의 권위 있는 대변자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다.

9)『기독교 대백과사전』제14권 (서울: 교문사, 1984), 1104- 08 쪽들.
10) 위의 책, 같은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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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후 그는 이 책을 여러 판에 걸쳐 개정하고 번역하고 많이 증보했으며 결정적인

라틴어 판은 1559년에, 프랑스어 판은 1560년에 나타났다. 『기독교 강요』는 교의

신학의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편람이 되었으며 사실상 종교개혁 동안에 산출된 가장

영향력 있는 단 권의 편람이 되었다. 그 뿐 아니라 프로테스탄트 주의의 중요한 새

형태의 관념적 근거가 되었다.11)그들을 종교개혁 신앙으로 교육시키기 위하여

『Instruction in Faith』12) (1537)을 저작했다.13)

3년 후에 시의회로부터 그곳을 떠나라는 명령을 받은 칼빈은 스트라부르로 가서

매우 유익한 실제적인 경험을 얻게 되었다. 즉 프랑스어로 프로테스탄트 의식문을

작성했으며 교구를 관장할 일련의 제도들을 개발했다. 뿐만 아니라 프로테스탄트들

과 카톨릭들을 화해 시켜서 기독교를 재 연합시키기 위한 고도의 범 독일적 협상들

에 참여하도록 초청을 받았다. 이 동안에 칼빈은 성서적 저작(Commentary on

Romans, 1539)과 신학적 저작들을 출판했으며, 1540년에는 이델레트 드 뷔르와 결

혼했다.14)

한편 혼란에 휩싸인 제네바는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칼빈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제

네바에 돌아온 그는 개혁 교회를 세우기 위해 교회 법규를 작성했다. 이 법규(이

법규는 제네바에 목회의 네 직분. 즉, 1) 가르치는 박사들, 2) 설교하는 목사들, 3)

징계하는 장로들, 4) 자선하는 관리를 맡은 집사들 등을 세웠다.)...는 다소 수정이

되긴 하였지만 오늘날까지 제네바 교회의 헌법 역할을 해 왔다.15)

11) 위의 책, 1105 쪽.
12) (원명)T he Instruction et confession de foy
13) 위의 책, 같은 쪽.
14) 위의 책, 같은 쪽.
15) 위의 책, 1106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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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빈주의 교리를 체계적으로 가르치려는 첫 시도는 로잔에서 이루어졌다. 로잔은

제네바에서 그리 멀지 않는 도시로서 베른 국가의 직접 통치 아래 있었다. 거기에

서 1537년에 창립된 아카데미는 장차 칼빈주의파 목사가 될 사람들을 위해 대학교

수준의 언어적 신학적 교육을 제공하였으며 1559년 제네바 정부를 설득하여 새로운

아카데미를 창립하게 되었다. 이 아카데미는 현재 제네바 대학교로 발전하였다.16)

또한 칼빈은 목회를 하면서 목사회(T he Comany of Pastors)의 사회자로 봉사하

기도 하였다. 목사회는 목사 후보생들을 선발하는 일 외에 칼빈의 지도 아래 교구

의 과제들을 할당하며 정규적인 업무들을 확정하는 일을 하였다. 그는 사회자로서

종종 이 목사회의 대변인 역할을 하였는데 특히 시 정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그

러했다. 칼빈은 장로들의 활동에 몸소 참여하기도 하였다. 목사와 장로들이 일주일

에 한 번씩 모이는 모임을 콘시스토리움(Consistorium)이라 하는데-카톨릭에서는

[추기경 회의]를 가르키고, 특별한 지역의 장로교나 루터교에서는 교회 내의 제 문

제를 결정하는 오늘날의 치리회의 역할을 한 기관임> - - 이 콘시스토리움은 우상

숭배나 이단 카톨릭의 종교의식을 행한 경우, 그리고 칼빈에 대해 공공연히 불평할

경우로부터 중대한 성범죄에 이르기까지 각종 범죄 행위로 기소된 주민들의 수백

가지 사례들을 다루는 일종의 법정 역할을 하였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퓨리턴

이라는 명칭을 얻게 되는 도덕적 엄격성을 창조하게 되었다.17)

1541 55년에는 교회의 조직 활동에 전념하였으며 그의 교리적 권위에 도전을 받

기도 하였다. 그 중의 제롬 볼세크와 미카엘 세르베투스의 도전은 만만치 않았다.

16) 위의 책, 같은 쪽.
17) 위의 책, 1107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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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볼세크는 전에 카톨릭 신학자였던 사람으로, 1551년에 칼빈의 예정론은 하나님

을 악의 창시자로 본다고 주장하면서 공개적으로 공격하였다. 이에 칼빈은 다른 도

시의 신학자들에게서 약간의 지원을 받아 그 비난을 논박하였으며 이로 인해 볼세

크는 제네바에서 추방되었다.18)

또한 세르베투스는 기독교의 중심적인 교리인 삼위일체론을 공격하는 책들을 출

판하였다. 그러다가 이단으로 정죄되어 화형에 처해졌다. 칼빈은 제네바에서 그의

신학적 대적자들에게 최종적으로 승리하고 난 후에 1555년 이후에는 다른 나라들에

개혁파 프로테스탄트 주의를 보급시키는데 더욱 전념하게 되었다.

1555 64년에 프로테스탄트 주의를 보급 시키려고 했던 칼빈의 관심은 주로 그의

고국인 프랑스로 향했다. 칼빈은 급속히 성장하는 이 개혁 교회에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정치에 뛰어 들기도 하였다. 이러한 활동들로 인해 제네바는 개혁파

프로테스탄트 주의의 중요한 국제적 본부가 되었다.19)

1560년대에 칼빈의 건강은 악화되기 시작하여 1564년 초 그가 죽기까지 그는 설

교하며 가르치며 저술 활동을 하다가 그 해 5월 27일 『여호수아 주석』을 집필하

는 가운데, 55세를 일기로 안식에 들어갔다.20)

우리는 여기서 칼빈이 휴머니즘의 영향을 받은 배경을 생각하게 된다.

과연 칼빈은 어떠한 인문주의적 영향을 받았는가?

칼빈은 자신이 회심하기 전까지 많은 인문주의자들과 교제를 나누었고, 그들에게

서 직, 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았음이 틀림없다. 여기서 칼빈의 인문주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가 인문주의 토대 위에 신학 사상을 수립했기 때문이다.21)

18) 위의 책, 같은 쪽.
19) 위의 책, 1107 쪽.
20) 위의 책, 1108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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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칼빈은 인문주의자들과 교제하면서 계시된 인간의 지식과 자연적인 자

기 지식을 혼동 없이 종합하는 것을 배웠다.22) 칼빈에게 있어서 복고주의라 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인문주의에 대해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인문주의를 극복

하면서 새로운 차원을 첨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칼빈은 순수하게 인간 중심적인 지

식에서 떠나 중심에 하나님의 신비가 자리잡고 있는 완전한 인간 지식으로 옮겨가

는 종합을 학문에 적용하였던 것이다.23)

두 번째로 칼빈이 인문주의에서 배운 것은, 인문주의는 칼빈에게 성서로 되돌아

감으로서 기독교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으려는 강한 동기를 부여하였다.24) 그래

서 그의 성경 연구 속에는 그 내용에 있어서 고전 작품들을 연상시키는 내용이 자

주 나타남을 볼 수 있다.25) 그리고 칼빈은 인문주의적 해석학의 일반적 원리들을

자신의 학문에 적용하였다.26)

그러나 칼빈의 휴머니즘은 하나님에 근거하고 있으며 형제와 하나님 앞에 책임질

줄 아는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는 기독교적 휴머니스트이었음을 알 수 있다.27)

이상에서 우리는 칼빈이 교육받은 과정에서 신학을 토대로 하여 인문주의의 영향

을 많이 받았음을 알 수 있다.

21) 이형기는 그의 책 『종교개혁 신학 사상』257 쪽에서 칼빈은 오를레앙에

서 1년간 체류하면서 올리뵈탄의 도움으로 불란서의 르네상스 인문주의 서클

에 소개되었고, 성경을 불어로 소개했던 인문주의자 올리뵈탄으로부 터 기독교

의 참 모습은 성경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고 말한다.
22) André. Biéler , 앞의 책, 18 쪽.
23) 위의 책, 22 쪽.
24) William J . Bouw sma, 이양윤, 박종숙 공역,『칼빈』(서울: 도서출판 나

단,1991), 265 쪽.
25) 위의 책, 266 쪽.
26) 위의 책, 272 쪽.
27) A . Bieler , 앞의 책, 13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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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인문주의가 아니라 신학적 사회적 인문주의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가 기독교 강요를 쓰게 된 목적도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

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쉽게 접

근하며 아무 장애 없이 그 말씀 안에서 생의 걸음을 걸어 갈 수 있게 하려는 것이

었다.

2 . 제네바의 사회 경제적 상황

16세기의 서구 사회는 대단히 소란한 사회였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이권 획득에

혈안이 된 많은 군주들의 군사적 유혈 투쟁이 사회를 혼란과 혼동 속에 집어넣었기

때문이다. 백년전쟁, 부르군디 전투, 이태리 전투 등으로 유럽은 끊임없이 황폐화되

어 갔다. 뿐만 아니라 사회는 경제 질서의 급변에 뒤따르는 사회적 혁명운동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소용돌이 속에서 잠식되어 갔다.

르망 호수 또는 제네바 호수의 남서쪽 최극단 해협에서 론느강은 남쪽으로 돌아

지중해로 흘러가기 전에 프랑스로 들어가는 서쪽 흐름이 시작된다. 론느강이 두 줄

기로 갈라지는 호수의 기슭에 바로 제네바가 자리 잡고 있었다. 당시 제네바는

바젤이나 쮜리히 만큼이나 큰 도시였으며,1537년에는 1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었

다. 제네바의 건물들은 적들이 침입해 올 위험을 대비하여 대부분의 성내에 팽창하

는 인구와 보조를 맞추어 가며 건축되었다. 제네바의 주위에는 교외라 할 만한 것

이 없었다. 그저 근처에는 목장과 경토, 그리고 황야에다가 바다로부터 솟아오르는

성벽이 둘러 쳐져 있을 뿐이다. 제네바는 한마디로 천연의 요새로 되어 있었다.28)

28) 정성구, 앞의 책, 190- 9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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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는 그 당시 매우 혼잡하고 분주하며 더러운 전형적인 도시였다. 당시 시

사회 환경에 관해 그래함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그 도시의 성벽이

터져 나 갈듯 하고 혼잡하고 분산한 산업 도시이며, 거리거리가 쓰레기로 쌓여 있

으며, 공중변소와 세면대로 장식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개인 주택의 하

수도가 거리로 흘러나오므로 청소야말로 시의회의 끊임없는 골칫거리였다. 성문 근

처와 다리에는 상인과 어부들의 물품이 쌓여 있는데 그 물품들은 경작할 수 있는

적절한 토지 소유의 축복을 받지 못한 도시를 부양하는데, 필요한 식품이었다 .29)

중세기 동안에 제네바는 표면적으로는 그 도시의 감독에 의해 지배를 받게 되었

지만, 실제로는 사보이(Savoye)의 대공에 의한 통치를 받는 감독 도시였다. 대공 샤

를 Ⅲ세 (Duke Charles Ⅲ )는 1504년에 통치를 시작했으며, 처음부터 제네바에 대

한 그의 욕구들은 그 도시의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되는 과중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시 당국과 많은 주교 양자 사이에는 지배력의 우월을 둘러싸고 심각한 대립과 팽팽

한 긴장이 그칠 사이가 없었다. 시민들은 이와 같은 교황권과 제황권의 싸움의 틈

바구니 속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유 시민으로서 특권과 자치권을 획득하려고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30)

다음은 제네바의 경제적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자. 제네바는 지리적으로 세개의

다른 경제권의 접촉점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는 서쪽으로는 비옥한 고원 지대에 접하고 있었는데, 이 지역에서는 상당히

많은 포도주와 곡물이 생산되어 제네바를 통하여 매매 되었다.

29) W . Fred Graham , T he constructive Revolutionary :John Calvin and His

Socio- Economic Impact , 김영배역,『건설적인 혁명가 칼빈』(서울: 생명 의

말씀사, 1986), 35- 36 쪽.
30) 홍치모,『종교개혁사』(서울: 성광문화사, 1985), 149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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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남쪽의 빌라도, 피에몬트, 사보이 상부의 알프스 지역도 제네바와 상거래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전체적으로 볼 때 경제적으로는 낙후되어 있었다.

끝으로 쥐라 지역은 자연적 출구로서 제네바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 지역은 브레세,

뇌샤텔, 배상큰 등이 중심지인데, 빈약한 농업 지역이었다.

그 당시에는 백만장자나 귀족은 없었다. 중류 계급의 사람들이 모인 이 도시에는

상류계급이란 성당의 사교들이나 성당 주위의 시내 하부에 사는 몇 명 직업인들뿐

이었다. 그 곳에는 몇 명의 부유한 상인은 있었으나, 호상(毫商)은 없었던 것이다.

그 곳에 있는 유일한 금융회사는 플로렌스의 메디치가(家) 지점이었다. 제네바의 경

제는 15세기의 후반기까지는 활발하게 번창했으나, 그 후부터는 약간 기울어지는

추세를 보였다. 1501년부터 1536년까지 그 곳 시민의 직인의 구성을 보면, 대부분이

구두 수선장이, 양복장이, 과자장수,목수, 석수, 이발사, 그리고 약제사, 그리고 몇몇

의 금세공 하는 사람과 인쇄 기술자가 있을 뿐이었다31). 1540년대 중반부터 망명객

들이 로마 카톨릭의 박해를 피하여 제네바로 몰려드는 바람에, 제네바는 도시로서

의 정상적인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점점 악화되어 가는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

해, 제네바 시는 극빈자들을 돌보기 시작하였다. 국립 병원은 수용소를 제공하고,

의료 혜택을 베풀고, 가난한 자들과 피난민들을 돌보는 일을 맡았다.32)

제네바는 상업도시였다.의류,피혁류,보석,시계,서적등이 생산되었다. 상업이 성행하

고 은행가들이 있었다. 돈은 이자를 가산해서 빌리고 또 빌려주곤 했다. 이 모든 것

이 민중들의 생활 수단이었으나, 한편 고리대금과 착취의 문제를 낳기도 하였다.

31) 정성구편저,『칼빈의 생애와 사상』(서울:세종문화사, 1993), 190- 91 쪽.

32) W . F . Graham , 칼빈의 빈부관 , 신복윤역,『신학 정론』(수원: 합동신학원,

85년 5월호), 145 쪽.

- 14 -



교회는 칼빈과 함께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 후 시민들의

생활과 고용을 증대시키고 가난을 방지하며, 일반적인 번영을 가져왔지만, 수반되는

악도 가져왔다. 물가가 고정되고, 임금과 노동시간도 고정되었다. 칼빈은 정의와 사

랑을 지도 원리로 하여 공중의 복지와 질서의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코자 노력하였

다.33)

3 . 사회 개혁자 칼빈34)

칼빈에 있어서 종교 개혁과 사회 개혁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제네바

에서 칼빈의 이상은 교회와 국가가 서로 손을 잡고 성경적 세계관이 실현되는 유토

피아적인 사회를 만들고 다스려 나가는 것이었다. 칼빈은 1541년 [교회에 관한 칙

령 ]을 통해 각 직분이 해야 할 일을 규정했다. 특히 집사직(deacons)은 일반 구제

문제를 담당하게 된다. 즉 돈을 다루고, 병자, 노인,과부, 고아, 호구지책이 없었던

사람들과 여행자들의 항구였던 구빈원을 정돈하고 감독하며, 도시의 가난한 사람들

을 돕기 위하여 편제되었다. 구빈원을 위해서 일했던 의사도 시 경비로 급료를 받

았다. 이 제도는 칼빈의 사후에도 계속 되었으며 확대되기까지 했다. 구빈원의 원장

도 집사였다. 한편, 장로들 가운데 평신도들을 뽑아, 도시 세 구역의 윤리 도덕 문

제를 관할하는 경찰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33) 신복윤, 칼빈의 윤리 사상 ,『신학 정론』(수원: 합동신학원, 1984년 4월호),

121 쪽.
34) W . Fred. Graham , 앞의 책, 141- 265 쪽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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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년에는 사치 금지법 (S umptuary Law s )을 제정하여, 빈곤 퇴치에 힘썼으며,

빈부의 격차를 두드러지게 만드는 사람 눈에 띄는 소비 종류를 막고자 했다. 의

복과 음식(연회가 세 코스 이상 또한 매 코스마다 네 접시 이상 되지 않도록)에 대

한 절제 및, 카드와 주사위 놀이 금지 (일반 게임이 금지된 것이 아니라 노름이 금

지된 것임) 등이 포함돼 있다. 많은 법령들이 지위나 신분을 막론하고 어는 누구도

감히 행해서는 안된다. 는 경고의 말들로 시작됐다. 그러나 실제 사치 금지법은 순

조롭게 운영되지 못하였고 1564년 6월 8일 새로운 포고령이 통과됐다.

또한 칼빈이 제네바에 돌아온 뒤인 1543년, 그는 고리대금업에 대해 맨 먼저 손

을 댔다. 결국 그해 12월 24일 소의회가 현품-밀이나 포도주-에서 받는 이자는 5%

로 감해져야 된다고 명령했다.(고리대금업에 대한 칼빈의 견해는 본 논문 ...에서 제

시될 것임) 입법 조치는 1544년에 이루어졌다. 이와 관계된 법이 1547년, 1557년에

도 공포됐다.

이외에도 노동 일수에 대한 법령(1537년 6월 4일) 임금에 대한 포고령(1559년 3

월) 인쇄 산업의 조정, 노동 시간 조절에 관여하였다.

칼빈은 1545년 말에 결혼 법을 제정하여 예절과 질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과 그리스도안에서 부분적으로 회복된 남녀간의 기본적 평등 관계를 제시하

므로 사회의 기초가 되는 가족 제도의 문제에도 관심이 깊었던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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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윤리의 방법론

1.신학적 윤리

1) 하나님 중심

칼빈은 우리 생활의 모든 요소들이 정당한 목표가 되시는 하나님에게로만 지향하

도록 권면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그의 자아 부정33)( denial of ourselves ) 개념이 있기 때문이다. 이 개념

의 의미는 인간은 개인적인 사욕을 떠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우리의 모든 행동

이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게 됨을 뜻한다.34)

칼빈의 윤리는 근본적으로 신학적이다. 그는 윤리의 원리를 명백히 하나님의 말

씀에서 끌어냈지만 철학적 의미의 윤리 체계를 세운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는 윤

리와 종교를 깊이 관련시켜 다루고 둘을 구별짓지 아니하였다. 칼빈은 도덕적인 이

론에 관심을 두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

는가 하는 실제적인 문제에 더 관심을 두었다.35)

33) J .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ited by John T . Mcneil,

T rans by Ford Lewis Battles , T he Libray of Christian Classics, Vol. Ⅹ Ⅹ- Ⅹ

. Philadelphia : T he Westminster Press , 1960. Ⅰ.1.1, Ⅲ.3.8, Ⅲ.7.T , Ⅲ.8.T ,

Ⅲ.15.8, Ⅲ.18.4, Ⅲ.20.42- 43. (이하에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Inst '로 표기

함. 제1권. 1장. 1절은 Ⅰ. 1. 1.로 표기함)
34) Inst ., Ⅲ. 7. 1- 2.
35) 신복윤, 앞의 책, 113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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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칼빈에게는 윤리가 있으며, 그 윤리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절대적인 권

위에 대한 확신에서 나온 것이다. 바로 칼빈의 윤리 사상에 있어서 하나님 주권 개

념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36). 인간은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를 양육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인간은 자신의 선행으

로 상을 받으며, 죄로 인해 벌을 받는 것 같지만, 그러나 상을 주시며 공의로 벌

을 내리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인간과 사물의 세계는 전적으로 의로우시고

전능하시며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지도 아래 있는 것이다.37)

칼빈은 삼위일체 신관에 따라 인간의 윤리 생활을 하나님의 주권적 원리에 적용

하였다. 그는 일관성 있게 인간의 윤리 생활이 전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 의존하

고 있으며,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창조주의 위엄, 지혜, 선하심, 전능하

심을 우리는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의 의지, 즉 절대적 주권과 우주적 명

령은 인간의 모든 행동을 포함하며 전 피조물에게 적용된다. 칼빈의 주권 사상은

절대적이며 전 포괄적이어서 전 창조(全創造)와 인간 생활 전체, 즉 예배와 종교 모

두에 적용된다. 전 피조물은 하나님의 우주적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하며, 하나님

의 도덕법은 인간에게 절대적 방법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인간은 이를 반대할 수

없으며, 모든 분야에서 무조건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한다. 도덕법은 특별히 십계명

과 그리스도의 사랑의 大試命에 잘 표현되어 있다. 이것은 도덕적 선의 유일한 표

준이며, 칼빈이 종교적 의미에서 일관성 잇게 주장한 규범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

덕법보다 절대적으로 높이 계시기 때문에, 자신이 인류를 위하여 만드신 규범에 따

라 판단 받으실 수는 없다.

36) 위의 책, 114 쪽.
37) 위의 책, 같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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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빈의 윤리는,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과 섭리 앞에서 어떻게 자신의 생활을 명령

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答이라고 하겠다. 칼빈은 이와 같은 견지에서 인간

의 윤리 생활을 보았다. 즉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들로 하여금 자신의 의지와 율법

을 두려워하고 순종케 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항복케 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오래 참고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시며, 우리의 감정을 억제케 하시는가, 그리고 하

나님은 어떻게 우리들로 하여금 겸손히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의 인도하심을 받아들

이게 하시는가 하는 데 대한 답인 것이다.38)

그러므로 칼빈의 윤리는 힘이 있고, 뛰어나며, 추진력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

는 옳고 그름에 대하여 조금도 불명료한 태도를 취한 적이 없었다. 그는 이 도덕적

확신을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하는 생각에는 조금

도 흔들려 본 적이 없었다. 칼빈은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임을 알고 있었

고,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 영계의 싸움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검사(檢事)로 부

름을 받았다고 느끼고 있었다.39)

2) 성경 중심

성경은 칼빈의 윤리 사상에서 가장 큰 의미를 가지며, 윤리의 근원이 된다. 성경

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절대적이며,무오한 말씀이며, 그 기원을 하늘에 두고 신적

권위로 주어진 책이라고 칼빈은 말한다.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은,성경의 저자들을

성령의 확실하며 진정한 필기자 로 보았기 때문이었다.40)

38) 위의 책, 116 쪽.
39) 위의 책, 같은쪽.
40) Inst ., Ⅳ.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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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빈은 성경의 중심적 윤리관을 밝히면서 하나님의 법이 그 형상을 우리 속에 충

분히 허회복하게 한 새 생활의 원동력을 자체 안에 담고 있다 41) 고 언급한다.

칼빈에 의하면 , 성경은 그 권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지 교회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다. 성경의 권위가 교회에 의해서 결정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치명

적인 오류이다.42) 오히려 교회는 그 기초를 성경에 두고 있는 것이다. 성경은 그 자

체의 진리를 명백히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적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다.43) 그러므로 교회는 성경에 앞서지 못하며, 오히려 이 말씀에 예속되어야 한다.

성경은 교회의 권위나 성직자, 혹은 어떤 인간적인 기구에 의하여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오직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만 해석되어야 한다. 그것은 성경만이 성경을 바

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44)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 말씀을 순수하게 증거하고 들으며, 그리스도께서 제정하

신 대로 성례를 시행하는 교회 라고 그는 주장하였다.45) 칼빈은 제네바 교회가 말

씀과 성례에 있어서 참되고 순수한 교회라고 생각하고, 반면 로마 교회는 두 면에

서 모두 순결하지 못한 교회라고 보았다. 그래서 칼빈에 있어서 참된 교회라면 하

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모든 사람들의 어머니 46) 가 된다고 하였던 것이다. 칼빈

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안내자

와 교사의 역할을 하겠끔 주셨다고 하였다. 하나님은 성경에서만 자신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다.47)

41) Inst ., Ⅲ. 6. 1.
42) Inst ., Ⅰ. 7. 1.
43) Inst ., Ⅰ. 7. 2.
44) Inst ., Ⅰ. 7. 4.
45) Inst ., Ⅳ. 1. 9.
46) Inst ., Ⅳ. 1. 1.
47) Inst ., Ⅰ.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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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빈의 윤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데서 나온 윤리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종교적 동기와 하나님의 권능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 실천력이 강하다.

칼빈의 윤리는 인간의 부패 때문에 자력으로는 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 완전한 생활을 최고 도덕적 모범으로 제시한다.

2 .인간과 책임의 윤리

1) 인간의 이해

칼빈은 인간에 관한 지식을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는데 하나는 인간이 처음 창조

되었을 때의 상태이며, 다른 하나는 타락한 후의 상태에 대한 지식이다. 그리고 나

아가서 타락한 인간의 회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1 ) 하나님의 형상 으로서 창조된 인간

칼빈은 인간 창조에 관해서 인간은 창조의 면류관 48) 이라고 말함과 동시에 인

간은 영혼과 육체를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말한다. 이와 함께 중요하게 언급되

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대로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것이다. 인간은 영혼(soul)과 육

체(body)로 구성되었는데49)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영혼에 자리한다고 말한다.

48) Inst ., Ⅰ. 15. 1.
49) Inst ., Ⅰ. 1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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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의 외형에서 빛나고 있지만 그러나 그 형상의 본래

의 좌소가 영혼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50)

영혼 이라는 것은 불멸 적인 것이며 창조함을 받은 실재를 의미하며, 이것이 인

간의 보다 고귀한 부분이라고 말한다. 동시에 인간이 영혼을 가졌다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과 관련시키고 있다. 이종성은 칼빈이 말한 하

나님의 형상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51)

하나님의 형상은 곧 도덕적 지적 종교적 요소를 합한 것으로 생각한

다. Imago Dei 라고 해서 어떤 실제적인 요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결 국 하나님의 형상

은 어떤 동물적인 성정과는 다르다. 오히려 그것을 초월하고 있는 것이다.

외형에 따라 사람이 짐승과 구별되듯이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더

가까이 이르게 한다.52) 『기독교 강요』에 보면 형상이라는 말은 거울에 비치는

형상, 일종의 영상 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53) 모든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영

광이 나타나 비추는 거울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러한 점에서 인간을 통해서 나타나

는 하나님의 형상이야말로 그 안에서 충만히 빛나는 영광을 드러내 주는 거울이라

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거울이 되는가? 여

기에 대하여 칼빈은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의 본질을 구성하고 있는 영혼에서 그 탁

월함이 방출됨으로 드러난다고 한다.

50) Inst ., Ⅰ. 15. 2.
51) 이종성,『칼빈』(서울:대한기독교출판사, 1994), 114 쪽.
52) Inst ., Ⅰ. 15. 3.
53) Inst ., Ⅱ.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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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형상은 영혼 속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혼이 곧 하나님

의 형상을 비추고 있는 거울이라는 것이 칼빈의 주장이다.54) 그러나 영혼 그 자체

가 하나님의 형상은 아니다.

그러므로 칼빈은 인간의 이해에 있어 인간의 원초적인 순결을 말하고 있다.55)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순결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죄에 대한 책임을 창조주

에게 돌릴 수 없다고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모든 창조물 가운데서도 하나님

의 의, 지혜, 선을 보여주는 가장 고귀하고 가장 두드러진 표본으로 지으셨다고 말

한다. 그러므로 인간은 선과 악, 정의와 불의를 식별할 수 있는 지성을 가졌고 선택

할 수 있는 의지를 가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 은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게 되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은 모두 소멸되었는가? 아니면, 어느 정도 남아 있는가? 만약 남아

있다면 어는 정도, 어떠한 형태로 남았는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고찰해 보

자.

(2 ) 인간의 전적 타락

칼빈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말미암

아 타락이 시작되었다고 본다.56) 배신은 창조자의 지배에 반항하는 것이요 그의 권

위를 성급히 거부하는 것이다.

54) T . F . T orrance, Calvin ' s Doctrin of Man (London :Lutterworth, 1952),

52 쪽.
55) Inst ., Ⅰ. 15. 1.
56) Inst ., Ⅱ.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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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담의 영적 생활이 그의 조성자와 합일에 있었던 것 같이 그 조성자에게서의 이

탈은 그의 영혼의 죽음을 의미한다. 이로 말미암아 인간의 원초적인 순결은 파괴되

고 하나님의 형상은 인멸( 滅)되고 대신 무지와 무능과 불결과 공허와 죄악의 무

서운 독충(毒蟲)을 받아들임으로써 괴로움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고 영원한 사망

에 이르게 되었다. 이것이 곧 유전적 부패인데 교부들은 이것을 원죄라고 불렀다57) .

이제는 악한 뿌리에서는 악한 가지가 나올 수밖에 없다. 아담 안에 있던 그 부패성

은 영구적인 흐름으로 옮겨간다. 이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한 자유의지마저

죄의 노예가 되었다.58) 그러므로 인간은 완전히 타락하였다.59) 타락의 결과는 단

순한 의로움의 결여뿐만 아니라 악을 행사하는 적극적인 능력과 세력을 미치고 있

는 것 으로 간주된다.60) 칼빈은 아담의 죄로 인하여 사람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

상은 가령 완전히 없어지고 파괴되지 않았다고 인정한다 해도 그것은 너무나도 부

패해 있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것은 소름이 끼칠 정도의 기형물 밖에 없다 고 말한

다.61) 즉, 성령의 충동 없이는 선을 열망할 수도 없는 것이 타락한 인간 본성의

상태이다. 6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불완전한 상태로 하나님의 형상 이 남

아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첫째는, 모든 사람에게 종교의 씨가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주입되어 있다는 것과 둘째로, 선악의 구별이 그들 양심 위에 새겨져 있다는

것이다 63) 즉, ‘종교의 씨’와 ‘양심’이 그것이다.

57) Inst ., Ⅱ. 1. 5.
58) Inst ., Ⅱ. 1- 12.
59) Inst ., Ⅱ. 3. 1- 5.

칼빈은 타락의 정도와 부패성이 미친 영향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그 영향

은 인간 본성의 전 부분에 파급되었다고 한다.
60) Inst ., Ⅱ. 2. 14.
61) Inst ., Ⅰ. 15. 4.
62) Inst ., Ⅱ. 2. 26.
63) 칼빈,『요한 복음』주석,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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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빈은 타락한 인간에게서 종교적 성향을 찾아볼 수 있음을 시인하며 이것에 의하

여 신을 인식하고 경배하고자 하는 모든 인간의 종교적 욕망과 행위가 표출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종교의 씨’가 남아 있어 하나님을 향하는 경향이 있어도 그것

은 가장 약한 열매를 맺을 정도로 부패하여 결국 인간 정신으로는 우상 숭배와 각

종 미신의 원천으로 전도될 뿐이다.64)

칼빈은 또한 양심을 타락한 인간에게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형상 의 남은 흔적의

한 부분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는 양심을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는 데, 선악에 관

한 지식 이라든가, 의와 불의를 ,고상한 것과 천한 것을 판단하는 특징과 힘 이

라고 불렀다.65) 그러나 이 모든 것 역시 이미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도덕 능력이

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하였다.(로마서3:23) 이러한 인간의 죄악성은

생활 전반에 걸쳐 깊숙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므로 경제적 측면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인간의 죄악성과 가장 밀접하게 관계 있는 것이 이 경제적인

측면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모든 경제 행위는 그것이 개인에 의한 것이든 단체

에 의한 것이든 이 죄악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 의한 것이면 이 죄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다. 성경에 나타난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 개인이든 단체이든 하나님으

로부터 위탁받은 자원이나 부를 성실하고 정의롭게 관리하지 못한 자들과 또한 빈

곤을 조장하고 그대로 무관심하게 방치하며 빈곤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충분한 능

력이 있음에도 돕지 않는 자들을 혹독하게 책망한 것을 발견 할 수 있다.

64) Inst ., Ⅱ. 2. 19.
65) Inst ., Ⅱ.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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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체하는 자는

저주가 많으니라. (잠언 28 : 27).

국가나 단체도 마찬가지다. 소돔과 고모라는 풍부한 가운데서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지 않고 향락에 취했다 멸망하였고(에스겔 16:49- 50), 이스라엘과 유다

는 당시 사회의 팽배한 경제적 불의로 말미암아 모국 땅에서 추방당하는 결과를 맞

이하였다(아모스 5,6장 ; 스가랴 7:8- 14).

인간의 죄악성 중의 하나가 바로 개인주의와 물질주의이다.

개인주의란 하나님과 하나님의 명령 대신에 자기 자신과 자기 욕구로 대체시키는

죄이다. 경제적으로 말하면, 자기가 소유한 것을 자기 자신의 노력의 결과로 얻은

것인 줄 믿고 하나님과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모든 자연적 혜택을 전적으로 무시하

는 것이다. 재화나 재원을 이용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자신의 욕

구에 따라서 이를 남용하고 낭비한다. 인간의 이러한 오만한 태도에 대하여 성경은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다.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

음이라. (신명기 8:17- 18).

한편 물질주의는 재물을 자기의 신으로 삼고 그것을 자기의 안전의 원천으로 삼

고 의지한다.66) 그렇기 때문에 물질주의자들은 재물은 적은 것보다 많은 것이 더욱

좋다고 믿으며 항상 더욱 많은 재물을 탐하고 그것만을 추구한다.

66) 누가복음 12장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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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개인이나 국가를 막론하고 끊임없는 경제 성장이나 증산과 대량생산 현상

도 모두 이러한 잘못된 동기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그릇

된 인간의 부의 개념에 대하여 성경은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다.

부자가 되기 위해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녕히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

라. (잠언 23:4- 5).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히브리서 13:5).

그러면 인간이 스스로 죄인이요 부패한 존재임을 깨달을 수 있는가에 대해 칼빈

은 율법으로 해답을 찾고 있다.

(3 ) 타락과 율법

이제 인간의 의지는 극도로 죄의 노예가 되었으므로 선을 향하여 자기 자신을 바

칠 수도 없다. 인간 스스로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죄와 그의 대가인 사망에서 건짐

받을 수 없다. 이것은 인간이 율법 말씀에 부딪히게 될 때에 자신의 죄된 모습을

역력히 볼 수 있다. 칼빈은 율법을 우리의 정체를 드러나게 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율법은 거울과 같다. 우리는 이 거울을 들여다봄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명상

하고 이러는 동안 여기에서 죄가 드러나고 급기야는 저주를 느낀다. 그런데다가 하

나님의 의를 수행할 수 없다는 좌절에 사로잡힌다. 그래서 율법 을 통해 우리의

범죄가 드러나면 날수록 우리에게 부과된 하나님의 심판은 더 막중해진다.67)

67) Inst ., Ⅱ.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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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빈에게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죄인 됨을 경험하는 이 성경 말씀은 성령

의 내적 설득에 의해서만 이해되는68) 하나님의 말씀이란 점이다. 이렇게 자신이 죄

인이라고 깨닫는 것이 은혜로 나아가게 한다.

(4 )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 인간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는 없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가능하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예수 그리스

도’는 칼빈의 기독론의 중요한 주제이다.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형상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가 그 형상과 같게 될 때에, 우리도 그와 같이 회복되어 참된 경건, 의, 순결, 지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게 된다.69)

타락으로 인한 인간의 부패가 인간의 전 존재를 오염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

스도 안에서의 회복 또한 인간 전체를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다.

칼빈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즉 신앙의 발생 과정에서 두 가지 요인이 필연적

으로 함께 작용하고 있다고 이해한다. 즉 참된 신앙은 ⅰ) 성령에 의해서 , ⅱ) 성

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성령은 우리를 예수 그

리스도에게로 연결시켜 주는 끈 이며, 또한 하늘나라의 보고를 열어 주는 열쇠

이며 그의 조명은 우리 정신의 빛 이라고 말한다.70)

68) Inst ., Ⅰ. 8. 13.
69) Inst., Ⅰ. 15. 3.
70) Inst ., Ⅲ.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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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됨에 따라 인간 영혼의 기능이 회복되며, 또한 양심도 회복

되게 된다. 칼빈은 또한 새로이 태어난 인간의 의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한

다.

인간의 의지가 회복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그 부패와 타락이 교정되어 이

제는 의의 참 규범을 향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71)

또한 칼빈은 양심의 회복된 상태를 양심의 자유로운 상태 로 이해하고 있다.그

런데 하나님의 형상은 부분적으로 택함받은 자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재생된 것으

로 보이나 그 완전한 영광을 얻는것은 하늘에서 얻게 될 것이라고 칼빈은 말한다.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성의 완전한 탁월성으로 이것은 타락 이전에는 아담

안에서 빛나고 있었으나, 후에는 부패하여 거의 지워졌기 때문에, 파멸 후에 남은 것이라고는 오

직 혼란스럽고 이지러지고 오염된 것뿐이다. 이것은 지금 부분적으로는 피택자들에게서 보게 되

는데, 그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한 자에게서만 그러하다. 그러나 그것은 장차 하늘에서 완

전한 광채를 발하게 될 것이다.72)

2) 선한 청지기

칼빈은 인간이 하나님을 창조주요, 통치자로 생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경해야 함을 말한다.

71) Inst ., Ⅱ. 2. 15.
72) Inst ., Ⅰ. 1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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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모든 사람이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73) 특

별히 물질을 이용하는 것에 관해 칼빈은 성경에 이에 대한 지도 법칙이 있다고 말

한다.74) 그 물질은 곧 우리에게 맡겨진 것으로서 우리가 언젠가는 청산해야 한다고

명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네 보던 일을 셈하라 는 (누가복음 16:2) 말씀을 항상

귀에 들리게 하면서 일을 처리해야 한다. 철저한 청지기 자세로 생을 살아가야 함

을 일깨워 준다.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으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관리하도록

명령받았다.75)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간에게 이렇게 모든 것을 맡기신 것은 인간에

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었다.76)

우리는 무엇보다 성서에서 하나님이 주권자요 인간이 관리자라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구약성서에는 재산과 그 소유에 관계되는 원칙들이 아주 명백하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것의 소유주이시라는 것이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

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여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시편 24:1- 2)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시편 50:10- 11)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 (시편 66:2)

73) Inst ., Ⅰ. 17. 2.
74) Inst ., Ⅲ. 10. 5.
75) Inst ., Ⅲ. 10. 3, 칼빈,『 하박국』주석, 2:5.
76) 칼빈,『다니엘』주석, 14장 1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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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모든 것의 관리자, 즉 청지기에 불과하

다. 재산은 인간에 의해서 성실하게 다루어지고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쓰여지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인 것이다. (레위기 19:9, 욥기31:16- 33,이사야 58:7- 8) 이와

같이 재산의 소유권은 인간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그

들이 지배하는 자연과 재산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선하게 활용하여야 한다. 재산

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공통적인 선을 위해서 쓰여져야 할 것이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집과 토지를 빼앗아 세력을 확대시키는 일에 대항 할 수 있는

재산 소유자의 보호 원칙이 있어야 한다.77)

또한 창세기 1:26- 31까지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 생활에 필요한 식량과 기타

모든 것을 조달할 수 있는 원천으로 자연 자원을 인간에게 주었다고 지적하고 인간

은 그것을 잘 다스리고 보전할 책임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참조, 창세기 2:15)78) 이

외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7년마다 휴경하여 땅을 쉬게 함으로써 지력을 증진시킨다

던가 7일마다 가축을 쉬게 한 사실을 볼 수 있고(출애굽기 23:10- 12), 또한 전쟁 중

에도 과목은 파괴하지 않았으며(신명기20:19- 20), 새끼나 알을 품은 어미 새를 보았

을 때 후세를 위하여 어미 새를 놓아 주었다는 기록도 있다(신명기 22:6- 7).79)

성경은 또한 국가 통치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에게 공평과 정의를 행하라고 가르치

고 있으며,80) 경제적 정의의 표준에 관하여 많은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모세의 경제적 율법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77) 욥기 24:2- 12, 이사야 5:8, 아모스 5:11- 12, 미가 2:1, 예레미야 22:13 참조.
78) 김세열,『기독교 경제학』(서울: 도서 출판 무실, 1933), 84 쪽.
79) 위의 책, 같은쪽.
80) 잠언 29:2,4 ; 31:8- 9 ; 예레미야 22:3,15- 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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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밭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희 떨어지는

이삭도 줍지 말며 너희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희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 두라. ( 레위기 19:9- 10)

위의 성경 구절은 인간은 하나님 소유의 자원을 관리하는 관리자로서의 인간의

재산권에 한도를 정하고 그 잉여 분으로 모든 가족과 모든 개인에게 필요한 물적

재화를 장, 단기에 걸쳐 제공하도록 보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강대 부국이나 부

유층들의 경제적 이권의 독점을 경계하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외에도

소산의 십분의 일을 내어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돕는다든가(신명기 14:28- 29),

가난한 자에게 무이자로 꾸어 주고 7년마다 그 빚을 탕감해 주라는 구절도 있다.

(신명기15:7- 10) 그리고 가난한 자의 최후 생계 수단을 저당 잡지 말 것이며 그들

의 기본 생활 수단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언제나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이러한 사회의 경제적 정의가 성취되려면 그 사회의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 생활

필수품은 최소한도 제공되어야 하고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생계를 꾸려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성경의 도처에서 발견할 수 있다.81)

하나님이 인간에게 위탁한 자원의 선한 관리에 관하여 성경은 다음과 같은 몇 가

지 점을 강조하고 있다.82)

① 자원을 위탁받은 인간은 그것을 자기 자신의 목적 달성이나 탐욕을 위하

여 이용해서는 안된다.

② 자원을 위탁받은 인간은 그것을 자기의 가족과 다른 이웃, 특히 그것을 필요로

하면서도 충분히 가지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써야 할 책임이 있다.

81) 출애굽기 22:25- 27 ; 신명기 24:6,12- 13 참조.
82) 김세열, 앞의 책, 89- 90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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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가와 사회는 국민에게 공정한 경제 구조를 형성해 줄 책임이 있다. 경제

구조가 공정하려면 다음의 사항이 충족되어야 한다.

㈀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도의 기본 생필품만은 항상 보장되어야 한다.

㈁ 모든 삶으로 하여금 자신의 재능과 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그들의 필

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부와 소득 그리고 경쟁력의 집중을 막아야 한다.

㈃ 자연 환경은 미래 세대를 위하여 잘 보전되어야 하며 지나치게 낭비되어서는

안된다. 지역간의 격차와 사회계층간의 격차를 시정하는 것을 수평적인 분배 공정이라

고 한다면 세대간의 자원 분배의 형평은 수직적인 공정이라 할 수 있다.

기독교는 물질적인 것을 떠나서 영적, 정신적인 것으로만 형성될 수 없다. 그러므

로 그리스도인은 경제와 그 활동에 대한 성서적인 이해를 통해 바르고 평등한 경제

질서를 수립하는 데 책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물질적 영역은 정신적 삶의 목적을

수행하는 기본 조건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관여해야 할 영역이다.

오늘날 세계는 선진국이나 후진국을 막론하고 나름대로 매우 어려운 경제적 난관

에 봉착해 있는데 이러한 잘못된 인간의 경제생활을 물질주의로만 해결하려 드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우리는 오랜 경험을 통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바꾸어 말하

면, 그릇된 경제생활이라고 하는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처방은 물질적인 것이 아

니라 정신적인 것이요 더 나아가 영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경제 행위를 순

수 과학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하기보다 인간 행위의 양면성, 즉 육체적인 측면과 정

신적인 측면을 동시에 감안하여 이를 통합적으로 접근하여야만 문제 해결의 실마리

를 쉽게 풀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83).

83) 위의 책, 102- 06 쪽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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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 (시편 24:1)이기 때문에 경제의

영역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고 그것을 풀어 나가는 근본적인 원리 또한 성경에

제시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오늘의 문제를 풀어 나가야만 하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경제 생활을 한다. 경제 생활의 목적은 흔히 부(富)를 증진하고,

돈을 벌고, 생산을 증대하고, 생산성을 제고하여 이윤을 극대화하고 기업 규모를 키

워 가는 것으로만 이해되고 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재화나 용역의 가치를

측정하는 수단이며, 모든 것을 구입할 수 있는 구매력(購買力)이 있기 때문에 사람

들은 이 돈을 벌기 위하여 노동한다는 사실이 인간 경제활동의 철칙처럼 되어 있

다. 사람들은 모두 그들의 매일 매일의 경제활동을 하나의 신앙 (信仰)처럼 여기고

있기 때문에 만사를 제쳐놓고 마치 그것이 아니면 죽을 것처럼 거기에 전력을 기울

이며 매달려 산다.

인간의 경제 활동이 이와 같이 종교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이러한 인간의 경제 생활의 의미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관하여 살펴보는 것도 경

제 활동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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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경제 생활과 윤리

칼빈은 경제 생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그의 작품 속에서 산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 활동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며, 그 성격은 매우 실존적이

다.84) 즉 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해서 경제에 관해 구체적으로 성경적

원리를 들어서 이를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를 실생활 속에 적용했다.

학자들은 경제 활동을 정의하길 물질적 욕구의 충족과 개인과 사회로서의 인간

의 물질적 복지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경제활동이라 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물품의 취득, 점유, 사용에 관련된 일체의 사위(事爲)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여

기에는 필연적으로 노동, 자본, 그리고 이 둘의 관계 규정을 위한 제도 등이 포함된

다.85)

그러므로 본 장에서는 경제 활동 전반에 걸쳐서 다룰 수 없고 기독교 강요와 주

석을 근거로 한 칼빈의 경제 생활 윤리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 기독교적 경제 원리에 대하여

기독교는 인간의 경제 생활을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커다란 맥락 속에서 파악

하려고 한다. 구약 성경 창세기의 첫 부분에 보면, 하나님은 온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하셨다.

84) Henry R, Vantil, 이근삼역,『칼빈주의 문화관』(서울:성암사, 1977), 141 쪽.

.
85) G. Harkness, John Calvin : T he Man and His Ethics (New York :

Abingdon Press, 1958), 63 쪽. 신복윤, 칼빈의 윤리 사상 ,『신학 정론 』 제

1집, 84년 4월호, 112 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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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실에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과 인간 과 인간의 삶을 지탱해 주는 수단으

로서의 자연 과의 뗄 수 없는 관계를 규명하려고 한다.다시 말하면, 자연은 인간

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이며 인간은 자연을 선하게 다스릴 권한과 책임을 하나

님으로부터 물려받았다. 이러한 점에서 기독교는 자연을 수단으로 삼아 삶을 영위

하는 행위의 일체를 인간의 경제 생활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경제 생활도

자기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엄격하게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따라

영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 생활 그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으

며,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므로 성경은 너

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누가복음12:22- 31),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마6:24)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성서가 말하는 경제 원리는 먼저 경제라는 어원적 의미부터 살펴보면, 희

랍어 오이코스 ( )로서 집 혹은 살림을 뜻하고 있고 바로 이것이 경제의 목

적이나 목표 그 자체이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기도문 속에서 이러한 의미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우리의 경제 활동은 지금 그리고 여기에 필요하며, 나만을 위한 것

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필요로 함을 기도하라는 말씀이다.오늘이라는 말이 앞서

있는 사실은 과도한 탐욕을 금하라는 뜻에서이고,하나님의 축복이 매 순간 이어진

다는점을 깨달아 그날그날 우리에게 채워 주시는 분량으로 만족해야 한다는말이다.

예수그리스도의 주기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것은 일용할 양식은 나혼자만을

위한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공동의 양식이다 . 혼자의 소유를 구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온 지구상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실것을 구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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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와 생존권

1) 토지

천지창조(天地創造)란 말은 하나님이 하늘과 더불어 땅도 창조하셨다고 하는 의

미이다. 그러므로 땅 위의 모든 생물과 무생물까지도 이 토지라고 하는 개념 속에

포함된다. 그리고 땅 위의 모든 생물(동물과 식물)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케 하

셨으며,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여건도 만들어 주셨다.

레위기 25장에 토지제도에 관한 많은 언급이 있는데;

토지는 영원히 팔지 말지니 다 내것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25:23)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지 개인의 것도 단체의 것도 국가의 것도 아니다.(신명기

10:14 ; 출애굽기 19:25)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전부 관리인

이다. 따라서 어떻게 선하게 관리를 하고 잘 이용을 해서 더 생산성을 높이느냐가

인간의 할 일이지 그것을 개인이든 국가이든 독점하려 드는 일은 또한 반성서적이

다. 아브라함이 그의 처의 매장지를 구하는 데서(창세기 23:13- 20) 토지의 사적 소

유와 매매가 이미 이스라엘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그렇지 않음을 말해 주고 있다. 인간은 자연을 이용한 대가를 소유할 수 있지만, 자

연 자체를 소유할 수는 없다. 오늘날의 인간의 많은 문제 발생의 원인이요, 범죄는

하나님의 소유인 토지를 자신들의 소유로 삼고 사고 파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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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소유는 경제활동에서 얻어진 것으로 국한되어져야 한다.

토지는 모든 부의 원천이다. 인간은 이 토지(자연 자원)에 자신의 노동력을 가하

여 자신이 필요로 하는 물질적인 부를 생산한다. 그러므로 토지와 노동은 모든 물

질적 부를 낳게 하는 두 가지 기본적인 생산 요소이다. 그리고 자본은 부의 일부로

서 어디까지나 토지와 노동 이 두 가지 요소에서 유도된 부산물이며 도구에 불과하

다.

한마디로 토지 . 노동 . 자본의 생산의 3요소 중에서 오직 토지와 노동만이 신이

창조한 원천적인 자원이다. 성경은 이 두 원천적인 자원 중에서 특히 토지문제에

관하여 매우 소상하게 언급하고 있다. 신명기 19:14에서는 인간 개개인의 토지에 대

한 기본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

인간의 토지에 대한 경제적인 권리를 매우 중시하여 이러한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도덕률을 정하여 놓았다. 그러나 이러한 토지에 대한 기본권에도 전혀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다. 레위기 25장을 보면 희년(Year of Jubilee)에 관한 이야기가 나

온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

에게 영원히 팔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다.86)

이러한 제약을 둔 것은 아버지[家長]의 잘못으로 가족의 토지를 팔아 버린다든지

또는 다른 사람에게 박탈당함으로써 자녀들이 생존을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

는 데 있었다. 희년은 50년마다 주기적으로 맞는 해로서 이 해에는 모든 토지를 모

든 사람에게 가족 단위로 재분배하였다.

86) 희년에 관하여는 이외에도, 레위기 27:17- 18 ; 민수기 36:4 ; 에스겔 46:17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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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적으로 인간이 토지를 소유함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현인 것이다. 그렇

기 때문에 인간이 소유한 토지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하려면 하나님이 부

여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잇는 조건이 주어져야 하는 데 희년사상이 바로 그것이

다. 또한 토지에서 생산된 생산물은 모든 국민이 그것을 소비할 권리가 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소수가 독점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땅의 소산은 뭇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전

도서 5:9).

만일, 소수의 대지주가 국토의 대부분을 점유하도록 방치하는 토지 정책을 펴는

나라가 있다면 이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율을 어긴 것이다. 이러한 나라는 토지 정

책의 실패로 말미암아 국가 경제가 심하게 침체되고 경제. 사회적 빈곤이 만연하게

되는 데 이는 하나님의 계율을 어김으로 말미암은 저주라 할 수 있다(참조, 신명기

28:15- 47). 열왕기상 21:19에는 남의 토지(생존 수단)를 권력이나 폭력으로 강제로

탈취하는 자는 그가 왕이라 해도 반드시 그대로 보응을 받으리라는 무서운 경고가

나온다. 남의 땅을 억울하게 빼앗거나 토지 투기를 하거나, 심지어 국가의 경찰력을

동원한, 소위 합법적이면서 강제적인 토지수용권을 함부로 남용하는 경우까지도 이

성경 구절에서 깨달아야 할 점이 있다 하겠다(참조, 열왕기상 21장).87)

87) 김세열, 앞의 책, 153- 156 쪽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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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존권

가난은 언제나 어디에나 있는 문제다. 이것은 곧 인간의 생존과 직결되는 것이다.

칼빈은 임금의 문제에 있어서도 한 가족이 생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금액 이하의

임금을 주는 것은 합법적인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88) 칼빈은 제네바의 있을 시 몇

차례 정부 당국을 방문하여 노동자와 교사들을 위한 봉급 인상을 요구했으며, 국가

가 고아들을 돌볼 것을 시의회에 요구하였고, 약자들의 노동이 남용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제네바 도시국가의 이름으로 정기적인 사찰을 실시하여 어린아이들을 부양

하기에 충분한 임금을 지불하고 있는지를 감독하게 했다.89) 이와 같이 볼 때 칼빈

의 중심은 생존권에 대한 관심과 열심히 면면히 흐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서는 누구도 자기 자신의 욕구로 인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충족

시킬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증언한다. 자기 욕구의 충족은 인간적 연대의 틀

에서 추구되어야 하고, 최소한 인간의 기본욕구의 충족을 보장하는 영역에서 추구

되어야 한다. 이자 놀이에 대한 금지(레위기 25:35- 38)나 저당 잡힌 외투를 밤이 되

면 되돌려 주라든지 가난한 사람이 이삭을 줍도록 남겨 두라든지 부채의 탕감이라

든지 등등은 가난하고 약한 이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정의가 기본적

인 경제 원칙임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더글러스 W.올덴버그는 경제 정의에 관한 성서적 통찰의 줄기를 두 가지로 말하

고 있다.90)

88) A . Bieler , 앞의 책, 88 쪽.
89) 위의 책, 89 쪽.
90) Douglas W . Oldenburg, CHRIST IAN FAIT H AND ECONOMIC JUST 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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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와 압제받는 자에 대해 특별히 관심 가지신다는 사

실은 주된 성서의 증언에서 오고 있음이 확실하다. 구약성서에 하나님께서 약자와

에집트에서 압제받은 자들을 권념하셨고, 그들 편에 섰으며, 압제자 바로와 적대하

셨다. 예언자들은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그들의 요구에 무관심 하며, 가난한 자에

대한 경제적 부정의는 하나님의 백성의 주된 죄의 하나라고 경고했다. 신약성서에

서 예수님은 확실히 굶주린 자와 병든 자, 죄인과 함께 하셨으며, 내 형제 중에 지

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마태복음 25장)고 하셨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부자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렇지

만 하나님께서 필요 속에 고통 당하고 있는 자들을 특별히 권념하신다는 사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가난한 자와 함께 하며, 그들의 복지를 위해 일하도록 부

름 받은 것이다.

두 번째로, 성서적 관점에서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 문제가 자의적인 자선적 차

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정의 차원의 문제라는 사실이다. 이것은 단순히 신학적

및 도덕적 이유의 관심에서 우리 중 일부의 책임 문제가 아니라 정의로운 사회에

있어서 모든 사람의 책임이다.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은 정의의 계약 공동체를 수립

할 것을 추구하셨고, 법을 주셔서 백성들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정의를 알도록 하

셨다. 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람들과 기관들이 있고 그 중에는 사업과 재정 기

구도 있다. 또한 자의적인 자선과 가난한 자와 결핍한 자를 위해서 교회의 선교적

사명의 본질적 부분이기도 하다.

김철영역,『현대 사회와 기독교윤리』(서울: 장로회신학대학기획실, 1991)

156- 57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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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자선이 만일 정의의 관점에서 된 것이 아닐 때 진정한 자선이 될 수 없고

···, 아무도 약간의 자선의 의미로부터 면제되도록 유혹 받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계속해서 올덴버그는 보편적으로 인간에게는 누구나 정치적 및 시민적 권리들이

인정되고 있듯이 또한 사람들이 최저 생활권과 같은 어떤 경제적 권리도 갖도록 해

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인간의 경제적 권리야말로 인간의 존엄에 있어서 정치 및

시민적 자유와 같이 본질적이라고 주장한다.91) 하나님은 창조의 주이시며, 모든 생

명의 주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시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자연으로부

터 생명의 의미를 찾고 보전하며 윤리적 행위자로 살아가야 한다. 즉 인간은 생명

을 갖고 함께 산다는 사실을 깨닫고 함께 사는 훈련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생존

을 위해서 인간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고, 인간 서로 간에 화평해야 하고, 자

연과도 화통 해야 한다.

개혁 기독교 사상에 의하면 경제적 상품과 물질적 부는 기독교 신앙 및 영적 생

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가치들이다.92)부는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수도

있고,93) 때로는 인간의 사악한 행위의 결과일 수도 있다.94) 그러나 부가 어떻게 해

서 얻어진 것이든 간에 성경은 부에 대하여 다음의 몇가지 교훈을 던져주고있다.95)

첫째, 부(富)가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못된다고 하는 사실이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며 채소

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5:16- 17 ; 3:13- 18 ; 16:16 ; 17:1).

91) 위의 책, 158 쪽.
92) A . Bieler , 앞의 책, 55 쪽.
93) 창세기 26:12- 14 ; 신명기 8:18 ; 열왕기상 3:13 참조.
94) 예레미야 5:26- 28 ; 야고보서 5:1- 6 참조.
95) 김세열, 앞의 책, 90- 92쪽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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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부(富)는 믿을 것이 못된다고 하는 사실이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

라.(잠언 11:28 ; 시편 52:1- 7 ; 잠언 11:4 ; 누가복음 12:15- 21 )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디모데전서 6:17).

셋째, 헛된 부(富)를 좇아 귀중한 삶(시간과 정력)을 낭비하지 말라고 하는 가르

침이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

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디모데전서 6:9- 10).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매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

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6:7- 8)

넷째, 부(富)가 많은 것이 부가 적은 것보다 항상 더 좋은 것은 아니다. 다음은 부의

적정 수준에 관한 가르침이다.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덕질하고 내 하

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 함이니이다. (잠언 30:8- 9).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매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

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6:7- 8).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히브리서 13:5- 6).

- 43 -



다섯째, 주어진 부를 남의 것과 비교하면서 투정질(teasing)하지 말 것이며 주어

진 것으로 만족하면서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교훈이다(마 20:1- 15). 이를 극복하

지 못하면 결국 상대적 빈곤(relative poverty)96)에 빠져 자기 스스로를 괴롭힐 뿐이

다.

여섯째, 부는 항상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우리는 오직 그 관리자일 뿐이고 그 소

유자는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

으로 부(富)를 사용하여야 한다. 빈곤이 팽배한 이 세상에서 사치스럽고 향락스런

생활을 한다는 것은 죄악이다. 예수께서는 부(富)와 같은 것에 대하여 저주하지 않

은 반면에 그 위험성과 기만성에 대하여는 경고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들게 하며 결실 하지 못하게 하고 영적 가능성에 대한 관심을

무디게 하는 경향이 있다.(마태복음 13:22) 부는 거짓 안도감을 만들어 내고 마음을

분산시키므로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누가복음12:16 ; 14:19 ; 마태

복음 6:24 ; 19:23

96) 상대적 빈곤이란 절대적 빈곤(absolute poverty ) 개념과 대조적인 개념으로

서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면서도 자기보다 부한 사람을 자기와 비교하여 느끼

는 빈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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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과 임금

1) 노동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주권이 이 현실 세계에서 인정되어야 한다고 믿었던 칼빈

은 하나님 나라와 현실 세계를 이원론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현실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개혁하려고 시도하였다. 따라서 인간생활의 핵심을 차지하는 경

제적 영역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하는 시각에서 그의 노동관을 보고 있는

듯하다.

인간은 게으름을 피우라고 창조된 것이 아니라, 활동하라고 창조됐다.97)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경작해야 할 동산에 그를 두셨던 것이다. 이 때의 그의 노동은 즐거운

노동(pleasant lobour)으로서 놀이(play)라고 할만큼 감미로운 기쁨이 있었다.98)

그러나, 그가 타락한 후 벌을 받아 노동과 수고를 해서 땅의 소산을 먹고살게 됐

다. 곧 얼굴에 땀을 흘리는 노동-힘든 노동, 완전한 고역, 피로-을 하게 된 것이

다.99) 이는 땅이 저주를 받아 이전과 달리 생상력이 떨어지며,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기 때문이다.100) 이제는 다른 모든 것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행위(노동)도

죄로 인해 오염되었다. 인간의 행위도 커다란 창조의 무질서에 동참하게 되었다. 인

간은 하나님께 대한 자발적인 복종을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노동을 자율적인 방법으

로 다룬다.

97) 칼빈,『창세기』주석, 3:17.
98) 위의 책, 같은쪽 .
99) 위의책, 창세기 3:17- 19, 5:29.
100) 위의 책, 창세기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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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인간이 자율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노동을 다루는 한 고통, 염려, 부정, 억압

이 그를 둘러싸게 된다. 노동이 다시 진정한 노동이 되고, 그 원래의 의미를 되찾기

위해서는 즉, 억압이 아닌 봉사의 근거가 되려면, 또한 그것이 노동자에게 만족을

주려면 인간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일과 새롭게 다시 일치가 되지 않으면 안된

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행위를 중단하고 자신의 일의 경영을 하나님께 되돌려

야 한다.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노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하나님과의

교제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인간은 회개를 거쳐 개인

적으로 교회의 연합에 참여해야 한다.101)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

리에게 비록 노동하는 문화지만 땅의 문화로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신 것이다.102)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타인에게 구걸할 것이 아니라,

정직한 노동으로 생활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103) 나태하고 게으른 행동은 하나님께

서 저주하신다.104)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야 하는 것이다.105) 하나님께서는 근

면을 촉구하신다.106) 여기서, 일해야 한다 는 원칙이 곧 자신들의 소명에 전념해야

되며, 합법적이고 명예로운 직업에 헌신해야 됨을 명령하게 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인간 생활은 방향을 상실할 것이라고107) 경고하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타

인의 필요를 공급해 주기 위해 108) 또한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공동선에 기여하기

위해 일을 하는 것이다.

101) A. Bieler . 앞의 책, 78- 79 쪽.
102) 칼빈,『창세기』주석, 3:23.
103) 위의 책, 에베소서 4:27.
104) 위의 책, 데살로니가후서 3:10.
105) 위의 책, 에스겔 18:4, 데살로니가후서 3:10.
106) 위의 책, 출애굽기 16:19, 예레미야 22:13.
107) 위의 책, 데살로니가후서 3:12.
108) 위의 책, 에베소서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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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인간의 유용한 것에 이바지하는 각 방면의 모든 기능인들은 하나님의 종들이

며, 인류의 보전을 위해서 필요한 자들인 것이다.109)

칼빈은 하나님의 축복이 일하는 자의 손에 있다 고 말한다. 성경 시편에서도 네

가 네 손이 수고 한대로 먹을 것이라 (시편 128:2)고 했듯이 노동의 대가를 얻는

것, 땀흘려서 그 결실을 누리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일치하고 있는 것

이다.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 헌신, 찬양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인간다워질 수 있다.

같은 인간성과 같은 자연의 질서에 속한 인류 사회는 사랑을 터전으로 하여 노동

의 열매를 서로 나누어서 살아가야 하는데 칼빈은 이 모든 것을 자연과 신앙의 두

요청으로 설명한다. 노동은 아담의 후손이 어길 수 없는 신명(神命)으로서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복종의 태도이며 동시에 이것은 이웃에 대한 상호 복종이다. 이 두

복종은 분리시킬 수 없으며 이것들은 그리스도인 생활의 한 원리인 자기 부정 곧

자기의 육을 죽이는 일(motification of flesh)'이며 또는 산 희생물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일은 이웃사랑이 없이는 될 수 없고 이웃사랑은 자기 부정과 자기의 육

을 죽이는 일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 인류는 서로를 위하여 이 사랑의 멍에를 메

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피차의 복종이다. 후기 저술가들은 이러한 사상을 수도원의

금욕주의와 구별하여 세계내적 금욕주의 라고 말하고 있다.110)

노동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한 칼빈의 노동관에서 다음 몇 가지의 노동에 대

한 현대적 윤리를 찾아낼 수 있다.111)

109) 위의 책, 이사야 3:4.
110) W . Beach & H. R. Niebuhr , 앞의 책, 238 쪽.
111) 김세열, 앞의 책, 152- 53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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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노동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노동에 속한 모든 것은 공익의 도구가 되

어야 하며 압제나 착취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즉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노동

만이 선한 노동이다.

둘째로, 노동은 정당한 조건에서 행해져야 한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노동을 남용

하거나 착취하는 것은 죄악이다.

셋째, 노동의 참된 의미를 깨우치고 나태와 불성실은 책망을 받아야 한다. 일하지

않는 것과 게으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청종을 거절하는 것과 같다. 인간은 노

동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할 수 있으며 진정으로 인간답게 살 수 있다.

넷째, 노동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표현이다.

기독교의 노동관에는 이중적 의미가 있다. 인간의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노동의 필요성은 노동의 의미에 대한 기독교적 긍정인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에 나타난 하나님의 벌로서의 노동의 심한 고통은 노동

의 의미에 대한 기독교적 부정인 것이다. 따라서 노동은 하나님에 대한 책임과 인

간에 대한 봉사로서의 기독교적인 삶의 의미가 좌절되지 않고 부정되지 않는 사회

구조와 상황 속에서 이루어질 때만이 그 뜻의 진정한 의미를 획득할 수 있다. 기독

교적 관점에서 노동은 우리의 형제들에 대한 봉사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노동

은 그 일이 사회를 진정으로 봉사하는 것일 때만 기독교적 의미를 지닌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타인의 필요를 공급해 주기 위해112) 또한 인류에게 도움

이 되는 공동선에 기여하기 위해113) 일을 해야 하는 것이다.

112) 칼빈,『에베소서』주석, 에베소서 4:28.
113) 위의 책, 데살로니가후서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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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빈은 노동과 안식의 관계 또한 중요시하였다. 인간의 휴식 그 자체만으로는 의

미가 없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휴식을 주신 단 하나의 이유는 인간을 하나님의

노동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상황 속에 집어넣기 위한 것일 뿐이다. 칼빈은 이렇

게 말한다. 주님이 인간에게 7일에 한 번씩 쉬도록 해주신 것은 인간이 게으름 속

에서 지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일을 허락하신 이유

는 그 날에 인간들이 다른 일에서 해방되어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창조주를 깨닫고

인식하는 일에 좀더 자유롭게 바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114) 인간은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성화를 이루게 된다.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날 그분과 날마다 교제하므로

인간의 성화가 이루어진다.이를 통한 개인의 성화와 공동체의 성화가 이루어짐으로

결국 인간의 타락된 노동이 하나님의 일,하나님의 노동으로 변하게 된다.살아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이 성화될때 노동은 가장뛰어난 존엄성을 회복한다.칼빈

은 또한 게으름에 대해 날카롭게 공격한다.게으름은 인간의 본성이아니고,소외된 인

간의한형태라는것이다.따라서 게으름은 하나님과도 대립된다.칼빈은 이렇게말한다.

하나님의 축복이 일하는 자의 손에 있다. 하나님은 분명히 게으른 자

가 빵을 먹은 것을 저주하신다.115)

이처럼 칼빈은 공동체에 실제로 봉사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노동으로부

터 자원을 끌어내는 자들의 잘못을 비판한다. 그는 그런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의 땀에 의지해서 살아가면서 인류에겐 조금도 도움을 주

지 않는 게으름뱅이이며 아무 짝에도 쓸모 없는 인간들116)

이라고 공격한다.

114) A. Bieler , 앞의 책, 79 쪽.
115) 위의 책, 81 쪽.
116) 위의 책, 같은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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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노동의 원리에 관한 칼빈의 입장은 그의 선조들에 비하면 혁신적인 것

이었음을 주목해야 한다.중세 신학자들은 기독교 교리에 부응하여 노동을 신앙생활

과는 무관한 세속적 의무로 생각했다.노동의 의무를 강조한 것은 자연의 윤리학이

었고 자연적 질서였다. 번쇄주의(Scholasticism)는 행위보다 사색을 더 중시함으로

써 직업적 활동이 지닌 모든 특권과 정신적 가치를 벗겨 버리는데 공헌하였다. 그

러나 칼빈은 노동을 기독교인의 삶과 엄격히 연관시켰다. 그는 복음이 노동을 하나

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강조했다.이렇게 해서 칼빈은 인간의

활동에 이전에는 전혀 없었던 정신적 존엄성과 가치를 부여했다.

2) 임금

칼빈의 임금관은 그의 노동관에 기초를 두고 있다. 노동을 하나님의 일의 일부로

생각한 칼빈은 임금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서 이해하였다. 노동자는 어떤 종류

의 일을 하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 일의 대가로 받는 임금은 고용주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받는 것이다.117)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보상을 기대할 권리를 전혀 갖지 않고 있다.

우리가 어떤 의무를 완수하든 하나님에겐 우리에게 임금을 지불할 의무가 전혀 없

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은 의무에서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우리의 행위에 대해

보답해 주신다.

117) 김세열, 앞의 책, 153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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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금을 지불하신다 그는 그로부

터 아무런 보상도 기대하지 않고 완수되어야 할 우리의 노동에 대해 보상해 주신다..118)

어떤 방법으로 보상해 주시든지 인간의 노동에 부여되는 임금은 하나님께서 인간

의 노동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것이다. 따라서 임금은 신성한 것이다. 그것

은 인간의 생존을 유지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표현해 주

는 것이다. 이 임금은 하나님의 은총의 표현이기 때문에 인간이 임의로 그것을 없

애면 안된다. 이웃의 봉급은 그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고용주가 피고용주에게 임금

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해 부여하신 것을 이웃에게 전달

해 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객관적으로 보면 봉급은 고용주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일꾼에게 속한 것도 아니

다. 두 사람 다 마땅히 그것이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처럼 받아야 한다. 그같은

생각이 정당한 임금을 결정하는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칼빈은 말한다.

칼빈은 다른 사람들의 노동을 남용하거나 그들을 착취하는 것을 죄악으로 보았

고,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고용하고는 그들의 노동에 대해 충분히 보상해 주

지 않는 부자들의 잔인함을 수정하시기를 원하신다 고 하였다.119)

장색들과 노동자들은 생계 유지를 위한 노력을 통해 수입이 들어온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그들의 손, 그들의 노동에 두신 것과 같다. 이것을 그들

로부터 빼앗는 것은 그들의 목을 자르는 것과 같다.

118) 위의 책, 같은 쪽.
119) A. Bieler . 앞의 책, 8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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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빈은 또한 착취 받는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키며 폭력에 의존하는 것을 불법이

라고 간주하면서도 하나님이 종종 노동자의 불순종을 착취자를 심판하고 징계하시

는 수단으로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칼빈은 비폭력 저항을 반대하

지 않는다.120)

칼빈이 임금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기여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적정한 봉급의 문제를 논의할 때 가설적인 자연법에서 출

발한 하나의 규범을 확립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칼빈은 임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와 생명을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무상(無賞)의 보수

라는 점을 보여 줌으로써 그 문제를 직접 성경적인 관점으로부터 파악했다.

칼빈은 수학적인 임금 정책 기준이나 임금 계산 방법을 제시하려고 시도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임금과 노동조건에 관한 바른 질서를 위한 임금 협정이나 집단 계

약을 구상하고 경영주가 지불하는 법적 최저임금이 노동자의 노동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는 수준은 되어야 한다는 규범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파악하려고 하였

다.

120) 위의 책, 88- 89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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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돈과 재산

1) 바른 사용

칼빈은 성경의 근거를 제시해 가면서 물질적인 재산이 하나님이 자신의 섭리를

완성시키는데 사용하는 도구들이라고 가르친다. 돈은 이러한 재산을 대표하는 것이

고 다라서 인간과 그의 동료들의 생존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인간에게 공급

해 주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수단이다. 하나님은 부(富)를 인간의 수중에 두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생활과 사회생활을 영위해 갈 수 있게 하신 것이다.121) 이

물질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존케 하는 하나님의 은총이다.122) 이것은 인간이 자신

의 수고로 물질을 얻지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물질의 주

인은 인간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인간은 이 물질의 노예가 될 때 물질의 참 주인

이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신명기 8장 18절)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한 청지기의 책임을 맡아 재물과 돈

을 선용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책임이 죄로 인해 유기 되었다. 이로 인해 경제

질서가 파괴되었다.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자 이웃이 적이 되고 살인과

속임과 도둑질과 같은 죄악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다. 우리는 여기서 경제생

활의 윤리는 경제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알게 된

다. 그것은 물질적 이전에 영적인 문제인 것이다.

121) 위의 책, 55- 56 쪽.
122) 위의 책, 같은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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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

님 앞에서 바른 청지기의 삶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제생활의 윤

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123)이 된 사람에게서만 가능한 것이다.

칼빈은 현세 생활과 그 보조 수단을 사용하는 법에 관해 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들을 선물로 생각하여 즐겨 사용하되 몇 가지 주의하라고 경고한다.124)

①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너무 금욕적이나, 너무 잘못된 방종의 자세로 사용

하지 말아야 한다.

② 우리는 모두 나그네이므로 물질이 천성을 향해 가는 길에 무엇으로도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 (여기서 칼빈은 바울이 말한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고린도 전서 7장 30절- 31

절)는 말씀을 인용 설명한다.)

③ 물질은 인간의 유익을 위한 도구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한다.

④ 가난한 자는 물질에 대해 과도한 욕망을 갖지 말고 견딜 줄 알아야 하며 부

유한 자는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

⑤ 우리는 언젠가 맡은 물질을 주인과 함께 결산할 시간이있음을 기억해야한다.

칼빈은 그의 동역자들과 매우 검소하게 살았다고 전해진다. 그들의 생활은 거의

궁핍에 가까웠다. 또한 그는 매우 독특한 금욕주의를 창시했는데 중세 시대의 금욕

주의는 공로주의적 가치를 지니고 있었는데 비해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새로운 피

조물이 된 자는 인간의 삶 전체를 그리스도께 맡기므로 물질에조차 금욕적인 삶을

살게 되는데 이것은 구원의 전제조건이 아닌 구원과 성화의 결과라는 것이다.

123) 고린도후서 5:17.
124) Inst ., Ⅲ. 10.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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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고리대금업

이자(interest )는 부 의 이용댓가로 지불되는 일종의 요소 비용이다. 이자는 왜

발생하데 되나? 그것은 생산 주체와 소비 주체가 다르고 독립적이기 때문이다.125)

그러나 지나친 이자를 받음으로 사회의 물의를 일으켜 사회 문제가 된다. 번쇄주의

( 이 사상은 아리스톨텔레스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돈이란 본래부터 무용지물이라

는 이론 위에 세워진 것이다 )는 일단 빌려준 돈에 대해 이자를 요구하는 것은 불

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자를 받지 못하게 한 이 법안은 몇 세기에 걸쳐서 교회에 의

해 강요되었다. 그러나 교회 건물을 건축하는데 많은 돈이 필요했기에 예외 사항을

두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사회 신학자들은 비난을 가했다. 고리대금업이 금지된 이

유는 두 가지인데,하나는 신, 구약이 이를 금하기에, 다른 하나는 돈은 무용지물이

라는 아리스톨텔레스의 주장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칼빈 시대에는 완전한 이자 원

리의 정착이 없이 고리대금업이 사회 문제화 되었고 칼빈은 이 문제와 씨름하게 되

었다.

그러나 이 문제도 칼빈은 성경에서 그 답을 얻으려 하였다. 칼빈에 의하면 이윤

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데 성경은 고리대금업과 그것의 남용을 비난한다고

하였다. 이웃을 도울 때 무상으로 도우라고 성경은 강조한다. 그러면 이같은 성경의

금령은 이자 대부에도 적용되는가? 라는 의문점과 현실적인 경제 문제가 야기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칼빈은 성경이 이자 고리대금업에 관해 말할 때는 산업 대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단언한다. 산업 대부는 유통 자본의 창조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126)

125) 김세열, 앞의 책, 203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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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돈을 빌리지 않고서는 다른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율법에

합당한 것이 무엇이며,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언제나 관찰해야 한다.127) 만일 우리

가 공평한 판단을 내리려 한다면, 예외 없이 모든 이자 놀이가 정죄된다는 것은 이

성이 허락지 않는다.128) 칼빈은 이자 제도를 허용하면서도 동시에 많은 제약을 가

하고 있다. 칼빈의 생각은 돈의 도전적인 세력을 효과적으로 제어하자는 것이었

다.129)

3 ) 부의 재분배

칼빈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물질을 서로 균등하게 나누어 갖고 또 평등한 태

도를 서로 갖춤으로써 지나치게 많이 소유한 자나 지나치게 적게 소유한 자가 없기

를 원하신다.130) 이 재산의 재분배에는 사랑이 우선 있어야 된다. 이것은 더 부유

한자들로 부터 더 가난 한자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보다 부유한 자는

재산의 재분배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 경제적 소명을 가지고 있는 것

이다.131) 그렇게 해야 가난 한자는 가난해지지 않고 부유 한자가 부유해지지 않게

된다. 칼빈은 상품과 노동의 목적은 사회 봉사라고 말한다. 교역의 직접적인 목적

은 각 사람의 생활에 필요한 것이 충족되는 것과 그 결과 인간의 고통이 경감되고

인간의 삶이 쾌적해지는 것이다.132)

126) A. Bieler , 앞의 책, 101 쪽.
127) 칼빈,『시편』주석, 15:5 참조.
128) 위의 책, 출애굽기 22:25.
129) A. Bieler , 앞의 책, 102 쪽.
130) 위의 책, 68 쪽.
131) 위의 책, 58 쪽.
132) 위의 책, 93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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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여기서 오늘날 소위 부익부(富益富) 빈익빈(貧益貧)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특히 한 나라의 경제의 대부분을 좌우하는 기업들이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

하도록 선도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 경영 역시 그리스도인들이 경영

해야 할 필요성을 항상 느끼게 된다.

타락한 죄인이 할 수 없는 경제 정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신약

성서 사도행전에서 보여 주고 있다. 사도 시대의 교회에서 물건들을 서로 나누는

공동체인 코이노니아가 나타났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사도행전 2:44- 45, 4:32).

그것은 필요에 근거해서 소유를 나눈 형제애에 대한 자발적이고 자의적인 행위이

었다. 기독교 윤리는 이와 같이 내적으로부터 나오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한다. 교회

가 성장함에 따라 이와 같은 행위는 지속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대신에 구제 기

금으로 충당되어지고 있다.

사도행전 6장에서와 같이 교회의 조직과 직책을 강화한 동기는 하나님께 대한 예

배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웃을 위한 구제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서였다.

경제 질서는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물질적 수단을 생산하고 분배하고

소비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그 기능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활동을 할뿐만 아

니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의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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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제자들은 완전히 궁핍하거나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었으며 ,그 공동체의 소유의 재물은 어떤 것이든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엄밀히 말해서 이것은 결코 구제의 형태가 아니다. 왜

냐하면 구제란 누구든지 남에게 줄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을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에 재산의 완전한 공동 출자(그들은 모든 물

건을 서로 통용하였다)와 사유권의 포기(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

가 하나도 없더라)가 있는 것이다.133) 이 분배는 사랑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

것은 법으로 말미암는 규범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규범이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이 우리를 사랑 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 일서 4:10,

11)

133) Luke T . Johnson , 최태영역, 『소유와 분배』(서울: 대장간, 1994), 46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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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결 론

인간은 물질을 떠나서 살 수 없다. 칼빈은 신앙과 물질을 분리시키지 않고 기독

교인은 경제 생활을 통해서 신앙 생활이 나타남을 말하고 있다. 그의 경제 윤리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었고, 성경 중심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윤리는 그의 설교

와 삶이 일치되었었고 당시 사회를 그의 윤리관을 가지고 개혁을 단행한 행동하는

신앙인 이요, 설교 가요, 한 시대의 존경받는 지도자였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칼빈의 경제 윤리관을 살펴보면서 오늘의 경제 문제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다루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방향 제시를 받을 수 있다고 본다. 경제의 문제는

구조악 이전의 신앙의 문제요, 윤리의 문제라는 것이다.

경제 생활에 있어서 윤리의 문제는 다른 윤리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오늘날도 제네바에서 칼빈이 단행했던 것처럼 기독 실업인, 기업인들이 칼빈이

가르쳐 준 경제 윤리에 입각해서 기업을 이루어 나간다면 보다 밝은 경제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경제 윤리의 문제는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경제 문제에 대해 바른 의식과 적

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의 문제에서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은 현실체제에 체념적으로 순응하는 것과 구조악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는

태도이다. 한국교회의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정치, 경제 문제에 무관심하거나 이

를 초월하려는 입장과 기성 경제 질서에 동조하려는 입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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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기업은 칼빈이 말하는 노동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

다. 기업의 목적이 누구나 잘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기업가가 돈벌기 위해서만

투자를 하여 오늘날의 빈곤은 개인의 책임 이전에 불의한 기업가들에 의해 만들어

지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유한양행의 창시자인 故 유일한 박사의 기업 정신이 우리 사회에 확산되

기를 제언한다.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유일한 박사는 본인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

원한 본을 보여준 인물이다134) . 그에게 분명 재산을 물려 줄 자녀가 둘이나 있었으

나 기업의 경영권마저 인척 관계가 없는 제 3자에게 이양하였다. 칼빈이 말한 상품

과 노동과 교역의 우선적인 목적은 사회 봉사와 인간의 쾌적한 삶을 이루어 주는

것이라는 것을 몸소 실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 한국의 교회는 칼빈

이 말하는 경제 윤리 실천과 확산을 위한 사명을 완수해야만 한다. 실천적 방안으

로 먼저, 절제를 실천하고, 과소비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국산품 애용에 힘쓰고

선한 청지기의식을 가지고 가난한자들에게 나눔의 본을 보여야 할 것이다.

특별히 오늘날 교회와 목회자가 경제 생활에 있어서 모범을 보여야 함을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통해 다시금 깨닫게 된다. 교회와 목회자가 가난한 자들과 나누는

일보다 재산을 축적하고 자신들만을 위해 재물을 쌓는 것에 대해 칼빈은 단호히 지

적하고 있다. 그는 고대의 저술들을 간접 인용하면서 교회가 재산을 감추거나 낭비

한다면 살인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한다.135)

끝으로 경제 윤리, 특별히 기독교 경제 윤리에 대한 많은 관심과 연구가 계속되

기를 제언하는 바이다.

134) 황명수,『6월의 문화 인물 유일한』(서울: 문화체육부, 한국문화예술진흥

원, 1996, 6), 32- 35 쪽들.
135) Inst ., Ⅳ.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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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he purpose of this study is help to solve the problem in our

society by investigating Calvin ' s economic ethics which exerted

enormous inflence on Capitalism .

In 1st chapter , we debated institution of issues and the sphere of

investigation . We extr acted maintext , economic ethics from Calvin ' s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and Biblical annotion .

In 2nd chapter , introduced the Calvin ' s life and his academical

background and surveying the social- economic situation in Geneva

and Calvin ' s revolutional activities at that time.

In 3rd chapter , introduced the Calvin ' s ethical methodology . We can

see Calvin ' s ethics is rather theological deal with human ethics 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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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d ' s sovereignty and saying ethics thoroughly based on the Bible.

And he says that the image of God exists in the spirit s of human

where is the righteousness, wisdom, goodness in understanding the

fact that human w as created after the image of God. But the status

of the degraded human w as so rotton that human can 't desire

goodness without being stimulated by the Holy Spirit , that degr aded

human can be recognised as sinner through God ' s Law . At the same

time, the degraded human can retrive the image of God by meeting

with Jesus Christ in the image of God. Also, all human are under the

God ' s sovereignty and ordered to serve for the God ' s world.

T herefore, the proprietorship of possession is not a absolute human ' s

right . Human is a manager who should use the wealth which is

gifted by God for goodness .

In 4th chapter , investigated on some of the economic life and

ethics .

Calvin says the marterial and wealth in the world is not a

destination which human pur sue but a w ay of grace that should be

blessed with human in order to construct God ' s world. Labor is

given to laborer not by the industrialist but by the God through the

hand of the industrialist , in this reason, extortion of it can be a crime

of stealing God ' s possession, he say . Also, the purpose of the

economy is not accumulation of the wealth but supplying benefit s

and comfort for everyone, he says and stressing the industrial

restriction of the wealth . T hus means , after all, make all people

establish economic life without lack and surplus which can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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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tood as a Biblical ethics and Calvin ' s economic purpose.

In conclusion, Calvin associating economic issue with religious

issue, T hus means economic ethics should be solved in the religion .

We can make conclusion that this issue can be solved only when we

recover the image of God in Jesus Christ .

T herefore, in the economic issue now adays, we can recognise that

the church and christian have responsibility and mission . Especially ,

christian and minister should have keen interest in economic issue

and should be exemplary in simplicity and temperance. In the issues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 if anyone think that all people who

work hard would be rew arded from God and consider each other in

equal situation , t ake good care of everyone ' s profits and stability ,

believe that our society will be w armer than now . What we

expected from enerprises these days, setting down pr actice of

economic ethics such as the the late Doctor Yoo Illhan ' s

entrepreneur ship, redistribution of wealth and industrialist ' s restor ation

to the society , naturally .

Finally , I suggestig that more investigation and interest on the

economic ethics, especially on the economic ethics of Christnity

should be made up continuous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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